
성 명 서 2022. 2. 24 (목)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문의) 02-784-9862 

<익명 검찰관계자를 내세워 김건희 씨 주가조작을 옹호한 조선비즈와 

허위사실 여과없이 내보낸 채널A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
 

조선비즈는 중앙지검 관계자의 부인에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을 지휘부가 보류했고, 공소장에도 김건희의 이름이 없다는 출처 불명의 허위보도를 

하였다.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건희의 계좌 및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물

타기를 위해 ‘성명 불상의 익명’ 검찰관계자를 내세워 교묘히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 기자, 언론사, 익명 검찰관계자 모두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채널A 뉴스 TOP10에 출연한 국민의힘 청년본부장 장예찬은 이재명 후보가 작전주로 10

억 원을 벌었다는 막가파식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선거에 임박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본부장과 이를 아무런 여과 없이 방송하고 인터넷에 게시한 

채널A와 담당PD 모두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임박한 선거에서 광범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여 선

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거 범죄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부정

한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그에 상응하는 

모든 법적책임을 지워 진실을 밝히겠다.

2022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